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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통정은 영웅이자 가해자 '도민 이중적 시선'  

[삼별초 역사 거꾸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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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어와 관군과 전투를 벌이는 삼별초를 제주도민들은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반겼다. 몽골

에 반대하는 반(反) 외세, 몽골과 강화한 고려 정부에 반기를 든 노선에 대한 지지였다. 

  

그러나 삼별초가 본격적인 항쟁을 전개하면서 도민들은 서서히 등을 돌렸다. 삼별초가 방어시설 

구축과 선박 건조, 군량 확보과정에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항파두리성을 쌓을 때 도민들이 

먹을 게 없어 인분까지 먹었다”는 말이 지금까지 도민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삼별초에 대한 도민사회의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주에 전하는 김통정 장군 설화에

서도 상반된 시선이 읽힌다. 

  

김통정은 지렁이 부친과 과부 사이에서 날개 달린 장수로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도술을 부렸다. 

김통정은 항파두리에 성을 쌓고 해상왕국을 건설했지만 ‘아기업개’의 배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



 

는다. 

  

이 설화의 전반부가 김통정을 영웅시했다면 후반부는 김통정이 도민들에게 버림받고 생을 마감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안덕면 덕수리의 광정당 본풀이는 김통정이 당신(堂神)의 공격으로 죽었다고 전하는 반면 애월읍 

고내리의 당(堂)은 김통정을 신(神)으로 모시는 점도 이중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김동전 제주대 교수(사학과)는 “삼별초의 항쟁이 반외세란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도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중적 시선이 존재한다”며 “항파두리성의 성역화도 반외세 

항쟁이란 점과 함께 제주도민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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